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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3. 29.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 4. 3.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4.19. 상정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1. 제안이유

가. 창동․상계 지역은 「2030서울플랜」에서 광역중심으로 격상되

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의 일자리 문화 중심으로

육성하는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는 2017년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창동지역은 문화 예술 산업 거점, 상

계지역은 혁신성장산업 거점으로 조성 중에 있음.

나. 문화 예술 산업 거점으로 조성 중인 창동지역은 그 핵심시설

로 국내 최초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

시설 건립(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동북권창업



센터 등 복합시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 등의 건립과 광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GTX-C 신

설(국토부), 동부간선도로 확장(서울시)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베드타운인 이 일대가 일터와 삶터

가 어우러진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재생되어 대중 문화의 생산·

소비·유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세계적 음악도시로 탈바꿈되고

서울의 강남 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라. 이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위치/면적 : 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 / 50,149.3㎡

○ 사업규모

- 필수시설 : 아레나공연장(1만8천석 규모), 중형공연장(2천석 규모),

영화관(자율제시), 대중음악전시시설(4,000㎡이상)

- 선택시설 : 부대사업 시설(판매시설)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민간제안방식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 후 30년

○ 총사업비 : 394,952백만원(2018년 1월 1일 불변가격, PIMAC 제시액)



나. 그간 추진현황

○ ’15. 2. 4.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발표

○ ’15. 9. 5.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 수립

○ ’15. 9.17.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 ’15.11.23.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제안 접수

○ ’15.12.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동·상계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 ’16. 1.21. 적격성 조사 의뢰(市→ PIMAC1))

○ ’17. 3. 2.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지자체 사업으로 고시

○ ’17.12.27. 기존 민간제안 철회

○ ’18. 2.14. 민간제안 수정제안 접수

○ ’18. 2.22. 적격성 조사 수정 제출(市→ PIMAC)

○ ’18.12.31. 적격성 조사 결과 통보(PIMAC→市)

○ ’19. 1.21.~3.12. 제3자제안공고(안) 검토(계약심사단, S-PIMs2), PIMAC)

○ ’19. 3.25.~3.27. 市 재정계획심의

○ ’19. 4. 4.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다. 최초 제안내용

1) 사업제안 개요

○ 제 안 자 : (가칭)서울아레나(주) (KDB인프라자산운용 외 8개사)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

1)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PIMs, 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 규 모

- 본 사업 : 아레나공연장(18,422석), 중형공연장(2,002석),

영화관(11개관), 대중음악전시실(4,872㎡)

※ 대중음악전시실은 공간제공 및 운영 프로그램(안)만 제시

- 부대사업 : 판매시설

○ 총사업비 : 395,485백만원(’18.1.1. 불변가격)

- 전액 민간자본(재정지원 없음), 부대사업비(132,975백만원) 별도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귀속, 시설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인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395,485백만원(’18.1.1. 불변가격)

구 분 금액(백만원) 비 고

조사비 108

설계비 11,587

공사비 282,693

보상비 -

부대비 20,825

운영설비비 60,000

제세공과금 2,846

영업준비금 17,427

총사업비(불변) 395,485

총투자비 437,623 - 총민간투자비(경상) 437,623

※ 총투자비는 물가변동비인상률(2%), 건설이자 포함

○ 자금조달계획(경상가격) : 437,623백만원



- 총 민간투자비 : 437,623백만원

(자기자본 65,644백만원, 타인자본 : 371,979백만원)

- 정부재정지원금 : 없음

○ 운영비용 : 2,331,049백만원(30년간, ’18.1.1. 불변가격)

3) 사업성분석

○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 및 사업수익률

사용료(원)
실질수익률 비고

아레나공연장 중형공연장

93,000 50,000 세전 : 4.87%(세후 : 4.40%)

4) 지원 요구사항

○ 주변 경쟁시설 신설 유예(미수용)

- 준공 5년간 서울시에 5,000석 이상의 대형공연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협조

- 부대사업(판매시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동북4구 관내 유사한

성격 및 규모의 상업시설이 건립되지 않도록 협조

○ 행정지원(수용)

- 사업수행 시 요구되는 각종 인 허가 취득 및 권한위임에 대해 서울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요청

○ 개인사유지 매입 또는 수용계획 수립(수용)

- 사업부지 인접 사유지(창동 113-3, 47㎡) 매입 또는 수용계획

수립 요청(추후 차량 진·출입 동선 등의 제약 발생할 수 있음)

○ 세제지원 요구(협상에서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3))에 따라 총사

3)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零)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

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방식으로 국가



업비를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준공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 미적용 시

추가적인 세액부담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되어 질 경우, 동 부담액에

상응하는 재정지원금, 사용료 조정, 무상사용기간 조정 등의 지원

라. 창동 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17.3.2.)

○ 법적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 전략

계획의 수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3, 1-24일대 / 50,149.3㎡

- 시설규모 : 아레나 공연장, 중형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관,

부속시설, 부대사업

- 사 업 비 : 4,800억원(부대사업비 1,620억원 포함)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 비교

구 분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17. 3. 2.)
사업제안서

(’18. 2. 14.)

부지면적
50,149.3㎡

(사유지 47㎡ 포함)
50,102.3㎡

(사유지 47㎡ 미포함)

시설규모
아레나 공연장, 중형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관,
부속시설, 부대사업

아레나 공연장, 중형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부속시설, 부대사업

사 업 비
4,800억원

(부대사업비 1,620억원 포함)
5,284억원

(부대사업비 1,330억원 포함)

재정지원 - 없음

운영기간 - 30년

※ 사업제안서는 ’15.11월 제출되어 PIMAC 적격성 조사 중 ’17.12월

철회되었으며, ’18.2월 사업제안자가 수정제안서를 제출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

역이 해당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만 해당)



(사업계획조정, 문화·관광지침개정내용및사회적할인율인하분(5.5→4.5%)반영)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사업의 필요성

도시경제 발전, 문화·예술 욕구증대로 아레나는 전세계 선진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

공연시장 확대 등에 따라 한국 음악·공연 문화의 상징공간 조성

필요성 증대

국내 대형 콘서트 횟수의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으로 아레나

개관 시점 공연수요 확대 전망(세계 10대 도시 중 아레나가

없는 도시는 서울이 유일)

- 사업의 효과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합

문화공연시설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후속사업과 단계별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탄력 기대

다양한 규모의 공연인프라 기반으로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메카

조성 및 한류 문화 확산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통해 지역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집객성이 강한 문화시설의 건립에 따라 유동인구, 관광객 등의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마.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조사 결과(’18.12.31.)

○ 수요의 추정

- 적격성조사 결과 연간이용수요는 '23년(운영초기년도) 2,479.5천명,

'52년 2,343.8천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용수요는 본 사업시설인 아레나공연장, 중형공연장, 영화관, 대중

음악전시시설을 종합한 결과임.



○ 수요분석 비교
(단위 : 천명/연)

연도 2023년 2028년 2032년 2042년 2052년
사업제안서 3,250.6 3,265.3 3,268.5 3,231.9 3,144.9

적격성조사 2,479.5 2,482.3 2,474.5 2,378.4 2,343.8

○ 경제성 분석

- B/C4) 1.06, NPV5) 110,382백만원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현재가치(백만원) 편익/비용비
(B/C)

내부수익율6)

(IRR)순현재가치(NPV) 비용 편익
110,382 1,870,132 1,980,514 1.06 5.63

○ 적격성 판단7)

- 민간제안사업의 VFM 분석 결과 VFM이 47,970백만원으로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단위 : 백만원)

항 목
정부실행대안

(PSC1)
민간투자대안

(PFI1)
비고

1. 총 국채

발행액

총사업비 414,842 -
건설보조금 - 26,266

2. 총 정부부담액 -71,602 29,182
3. 총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 67,400(A) 19,430(B)
4. VFM(C=A-B) 47,970
5. VFM 비율(C/A) 71.17%

○ 종합결론

- 서울특별시는 상위계획에서 창동·상계 지역을 광역적 고용창출 거점으

로 설정하고, 행복4구 플랜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환승주차장, 창

4) 편익/비용비(B/C) : 장래에 발생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로 1.0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음.

5) 순현재가치(NPV) : 총 편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0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음.

6) 내부수익률(IRR) :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도록 하는 할인율로, 사회적할인율

(4.5%)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음.

7) 적격성 판단 :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정

부부담감을 비교하는 VFM값으로 판단하며, VFM값이 0 이상일 경우 민자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동차량기지 등을 포함한 총 98만㎡의 가용지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민간사업자는 문화공연 시설을 확충하고 동북4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제안함.

- 먼저, 타당성 판단에서는 수요 및 편익, 비용 추정을 통한 경제적 타당

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였음. 경제성분석 결과 B/C 비율이

1.06으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정책성 분석 결과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 계획』 및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과

같은 서울시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제시

되어 있어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서울시는 개발정도가 최상위권이며 지역낙후도 측면

에서 사업 시행 효과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기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 평점이 0.516으로 산정되어 사업 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됨.

- 사업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되어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지 평가하는 적격성(VFM) 분석 수행 결과,

VFM 금액은 47,970백만원, VFM 비율은 71.17%로 도출되어

VFM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바.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 ’19.3.25.~3.27.)

○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이 인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 추진

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 '19.4.4.)

○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이 인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 추진

아. 향후 추진방향

○ 창동·상계 지역은 2030 서울플랜에서 광역중심으로 격상되어, 서울 동북

부지역의 일자리·문화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

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활성화 계획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공공투자관

리센터에서 시행한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민간투자

사업 추진의 적격성을 확보함에 따라,

○ 시의회 동의 후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과정을 통하

여 수요, 사용료, 총사업비, 운영비, 사업의 수익률등을 결정할 계획임

○ 추진일정

- 2019. 5. : 제3자 제안공고

- 2020. 6.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0. 8. : 실시계획 승인

- 2020. 9. : 공사착공

- 2023.12. : 공사준공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동의안 제출배경

○ 이 동의안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대해 「서울

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제1항8)에 따라 시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4월 3일 우

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이 동의안은 민간제안사업9)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

8) 제7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9) “민간제안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이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함(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 제2편 제2조제7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62호).



업 10)에 대해 최초 제안자인 서울아레나㈜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서울시가 관련법령11)에서 정하는 절차(“붙임 1” 참조)에 따라 ‘한국개발

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지 3년만에 최종 통과12)('18.12.31)됨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임.

- 참고로, ‘서울아레나’는 '23년 창동환승주차장 부지에 최고 49층 규

모로 조성될 '창동 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와 함께 창동 상계 新

경제중심지(CBD: Creative Business District) 조성사업 의 핵심 축으

로서, 대표적 베드타운인 창동 상계를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재생하여 이 일대를 대중문화의 생산 소비 유통이 동시

에 이뤄지는 세계적 음악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

전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민간제안사업의 개요

○ 이 사업은 ‘20년부터 ’23년(공사기간 40개월)까지 총 사업비 5,284억

10)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

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함.(단서 생략)(법 제2조제5호)

1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제3항

및 제5항

③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후단생략)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

용 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12) 서울시는 지난 '15년 2월 ‘서울아레나’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9월 ‘민간제안방식’을 채택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시(市)에 제출하였음.

당초 제안한 민간제안은 대관(임대) 방식의 편익산정으로 경제성이 낮아 '17년 12월에 철회

한 후 개정된 지침과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한 민간제안을 '18년 2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 다시 제출하여 ‘18년 12월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였음.



원(불변가격)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투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시에 귀속되고,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수

익형 민간투자방식(BTO)’13)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

50,149㎡(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에 ▴서울아레나14)(1만8,400석)

▴중형공연장15)(2,000석) ▴영화관16)(11개관) ▴대중음악지원시

설17)(한국 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POP 특별전시관 등) 등 본사업 시설과

부대사업 시설을 건립할 계획임.

- 재원은 총 민간투자비 5,856(본사업 4,376억원, 부대사업 1,479억원)억

원 중 15%는 자기자본으로, 나머지 85%는 타인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본사업) 30년간 총 2조 3,310억원

(연평균 777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이 사업 중 본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에 무상귀속하고, 부대사업은

13) 수익형인 BTO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도

로 및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함.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시장위험(수요변동위험)을 부담하게 됨.

14)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아레나 공연장 관람석 규모(1만 5천석～2만 4천석)의

중간 규모인 약 1만 8,400석으로 조성. 콘서트에 최적화된 전문시설(무대, 조명, 음향 등)을

갖춰 공연시 설치 해체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문가 수준의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임.

15) 플랫폼창동61과 연계해 발굴한 신진 아티스트들의 쇼케이스와 콘서트를 비롯해 팬미팅,

어린이 콘서트 및 뮤지컬 등의 다양한 행사 개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16) 독립․예술․다큐멘터리 전용상영관과 어린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관객층 모

두가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며, 영화상영 기능 뿐 아니라 문화시설,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함.

17) 대중음악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 정리해 시민들에게 전시하고 대중음악인을

기리는 ‘대중음악전시실’을 설치함. 시대별 전시관, 명예의 전당, 교육공간, 뮤지엄 샵, 가상

공연체험관 및 악기체험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에 기부채납 한

후 20년간 무상사용(건물은 20년 무상+10년 유상사용, 토지는 30년 유상사용)

할 계획임18).

※ 민간제안사업 개요

  ○ 제 안 자: (가칭)서울아레나㈜ (KDB인프라자산운용 외 8개사)

  ○ 위    치: 도봉구 창동 1-23, 1-24일대

  ○ 대지면적: 50,149㎡

  ○ 연 면 적: 243,578㎡ (본사업 165,350㎡(68%), 부대사업 78,228㎡(32%))

  ○ 도시계획: 준주거지역(용도지역), 문화시설/시장(도시계획시설)

  ○ 주요시설: 아레나(18.4천석), 중형공연장(2천석), 영화관(11개관), 대중음악지원시설

    - 대중음악지원시설 : 한국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POP 특별전시관 등

  ○ 총사업비: 5,284억원 (본사업+부대사업비, 불변가격, BTO, 수익형 민자사업)

  ○ 운영비용 : 2조 3,310억원 (본사업, 불변가격)

  ○ 총투자비: 5,855.55억원 (경상가격 : 물가상승률 2%, 이자 포함)

  ○ 사업기간: ’20년~’23년(건설 40개월), ’24년~’53년(운영 30년)

※ 추진경위

   ○ ’15. 9. 5.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 수립

   ○ ’15.11.23.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제안 접수

   ○ ’15.12.10. 창동·상계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 ’16. 1.21. 적격성 조사 의뢰(市 → PIMAC)

   ○ ’17. 3. 2.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지자체 사업으로 고시

   ○ ’17.12.27. 기존 민간제안 철회

   ○ ’18. 2.14. 민간제안 수정제안 접수

   ○ ’18. 2.22. 적격성 조사 수정 제출(市 → PIMAC)

   ○ ’18.12.31. 적격성 조사 결과 통보(PIMAC → 市)

   ○ ’19. 1.21.~3.12.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계약심사단, S-PIMs19), PIMAC)

    ○ ’19. 3.25.~3.27.  市 재정계획심의 (원안가결)

    ○ ’19. 4. 4.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원안가결)

18) 민간투자법 상에는 부대사업의 무상사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법을 따름.

19)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PIMs, 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위치도 조감도

 주요사안별 검토사항

1) 민간제안사업 방식 추진의 적정성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은 민간부문이 사업

을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20)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에 따라 대상사업을 지정·고시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구분됨.

○ 정부고시사업 지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주무관청이

자체적으로 약 2년 동안 타당성 분석(타당성 조사, 적격성 조사, 기본설계

포함)을 수행하여야 하나,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체적

으로 수행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기본계획 수준의 설계도서를

민간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

축되는 장점이 있어, 현재 대부분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정

부고시사업보다는 민간제안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20) ‘민간제안방식’은 1997년과 1998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
안의 일환으로 1999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음.



2)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

○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은 KDI 공공투

자관리센터(이하 “PIMAC”)의 장에게 제안서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

고, PIMAC은 검토 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적격성 조사를,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검토를 실시하게 됨21).

-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5,284억원(2018.1.1. 불변가격)으로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되는 적격성 조사 대상임.

○ 사업의 적격성 조사는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추진의 적격성 평가’로 이루어짐. PIMAC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은

민간제안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 수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22)(혹은 타당성 조사) 수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민간제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민

자사업추진 적격성 판단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

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투자가치성(VfM) 검토를 실시하여 제

안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제3항

및 제5항

22)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사 분석하여 재정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국가정책

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국고가 300억원 이상

지원되는 신규 건설사업과 정보화 사업이 대상임. 타당성 조사내용은 경제성, 정책성, 지

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AHP(계층층화분석법: 항목

별 상대적 중요성 감안하여 가중치 부여)을 거쳐 종합 결론을 내림.



ⓛ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분석>

○ 먼저 경제성 분석23)과 관련하여 분석기준일은 2017년 말이며, 사

회적 할인율은 4.5%24)를 적용하였으며 본사업 중 부속시설(판매시

설)과 부대사업은 제외하였음.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 비율(B/C

ratio)25)이 1.06로손익분기점인 1.0을 상회하고, 순현재가치

(NPV)26)는 1,103억 8천2백만원로 나타났으며, 내부수익률(IRR)27)

이 5.63%로 사회적 할인율로 설정된 4.5%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제성 분석 결과>

현재가치(백만원) 편익/비용비
(B/C)

내부수익율
(IRR)순현재가치(NPV) 비용 편익

110,382 1,870,132 1,980,514 1.06 5.63

한편, 위 분석에 사용된 기본가정 중 할인율, 비용과 편익 등이 달라질

경우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민감도 분석28) 결과, 타당성을

23)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분석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분석방법으로는 ①순현재가치(NPV)법, ②비용/편익 분석(B/C ratio), ③내부수익

률(IRR)법, 세 가지 분석방법을 적용함.

24) 기획재정부,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과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지침에서 제시한

할인율(4.5%)을 적용

25) 편익/비용비(B/C ratio) : 장래에 발생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

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로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음.

26) 순현재가치(NPV) :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음.

27) 내부수익률(IRR) :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도록 하는 할인율로, 사회적 할인율

(4.5%)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음.

28) 사업 추진시 예측하지 못한 기술적 또는 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은 할인율 6.5% 이하, 비용이나 편익 변화 수준

은 ±10% 미만의 범위로 나타남(붙임 2 참조).

<정책성 분석>

○ 정책성 분석에서는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정성적인 내용

을 평가하는 것으로 상위계획과의 일치성과 사업주체의 추진의지, 재

원조달가능성, 환경요인, 사업효과 등을 검토함.

- 분석결과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서울시의 사업추진 의

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원조달가능성 측면을 살펴보면,

본사업과 부대사업을 합한 민간투자비 총 5,856억원 중 15%에 해

당하는 878억원을 자기자본으로, 85%에 해당하는 4,977억원을

타인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자기자본의 약 20%를 건설출자자와

운영출자자로부터, 나머지 약 80%는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예정인 바(붙임 3 참조), 민간이 100% 위험을 부담하여 민간투자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한다는 점에서 재원조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환경성29) 측면에서도 별 문제가 없으나, 이 사업 인근에 주택지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

되므로 민원발생에 대한 대비와 안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변화 요인들이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 즉, 사회적 할

인율, 비용 및 편익 변화에 다른 민감도 분석을 하였음.

29) 공공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성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규모와 사업시행여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 사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고용효과는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창출되는 고용이

약 4,465명(운영단계에서는 3,300명)으로, 과거 8개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전체 평균 고용유발효과인 5,002명 보다 약간 낮고, 건축

및 기타사업 평균 1,779명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남. 따라서 본

사업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측면에서의 사업시행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모

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종합 : AHP 분석>

○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적용30)한 결과 사업시행 평점이 0.51631)으로

산정되어 민자사업 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되었음.

② 민자사업의 적격성

○ 민자사업의 적격성32)은 특정사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이하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와 민자

사업으로 시행(이하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할 경

우의 투자가치성(이하 “VfM”: Value for Money)을 비교하여 어느 대안

30) 세가지 분석결과를 종합평가함에 있어 각각의 분석결과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가중치 :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31) AHP>0.5 이상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3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수

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 편익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기획재정부, 201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제12호). 여기서는 판매시설인 부대사업

을 제외한 본사업에 대한 부분만 분석의 범위로 한정하였음.



이 적격한지를 평가함. VfM 분석은 정량적 VfM 분석33)과 정성적

VfM 분석34)으로 나뉨. 정량적 VfM 평가는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을 비교하여,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총비용을 현재

가치화하여 두 대안의 정부부담금을 비교하는 것임.35)

<정량적 VfM 평가 결과>
(단위 : 백만원, 불변가격 기준)

항 목
정부실행대안

(PSC)
민간투자대안

(PFI)
비고

1. 총 국채

발행액

총사업비 414,842 -

건설보조금 - 26,266 사업비의 6.4%

2. 총 정부부담액

총 계 -71,602 29,182

국채원금상환 375,735 26,266

국채금융비용 41,710 2,916

운영비용 1,237,727 -

운영수입 -1,726,773 -

3. 총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 67,400(A) 19,430(B)

4. VFM(C) 금액(A-B) 47,970

5. VFM 비율(C/A) 71.17%

6. 세전실질수익률 4.87%

․건설보조금 : 민간투자대안의 재추정수요를 반영하여 산정된 수익률은 수요 차이로 인해
제안수익률보다 높거나 낮아지게 되며, 이를 제안수익률(4.87%)과 같아지게 하는 재정
지원금을 의미함.

․정부실행대안 총 정부부담액 : (시설투자비+연간 운영비+국채발행 이자비용)-운영수입

․민간투자대안 총 정부부담액 : (건설보조금+국채발행 이자비용)
․VFM 비율 : 민자사업 추진시 정부사업 대비 정부부담 감소율

33) ‘정량적 VfM 평가’는 해당사업을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한 비용인 PSC와 PFI

를 비교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현재가치화하여 두 대안의 정부부담금을 비교

하는 것임.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전제로, 현재가치로 산정한 정부실행대안의 총 정부 부담

금 규모가 민간투자대안의 총 정부부담액 규모보다 크다면 해당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함.

34) ‘정성적 VfM 평가’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

혁신, 경제적 파급효과 등 정량화가 불가능한 부분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함.

35) PSC 정부부담금 규모 > PFI 정부부담금 규모 : VfM 있음(비용측면에서 더 경제적인 대안)

PSC 정부부담금 규모 > PFI 정부부담금 규모 : VfM 없음



○ 정량적 VfM 평가 결과,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실행대안(PFI)의

정부부담액 현가는 각각 674억원과 194억 3천만원으로 산정되어

VfM 금액은 479억 7천만원, VfM 비율은 71.17%로 도출되었고,

정성적 VfM 평가 결과도 민간실행대안(PFI)이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 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나 이 사업은 민

자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 제3자 제안공고(안)

○ 제3자 제안공고(안)은 “수익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으며,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는 민간투자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PIMAC 적격성 조사 시 우대점

수 평가표에 의해 결정된 우대점수비율 2%를 부여하였음.

4) 부대사업의 운영기간

○ 공유재산법상 부대사업의 건축물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 후 20

년 무상사용 및 10년간 유상사용이 허가되는 조건으로 부대사업 30

년 운영을 제안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PIMAC은 공유재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들어 법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년 무상사용·수익허가 종료 후에는 공유재산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36)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10년

36)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갱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종합

○ 이 민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서울아레나(주)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출된

사업임.

○ 서울시는 상위계획에서 창동·상계지역을 광역적 고용창출 거점으로

설정하고, 행복4구 플랜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환승주차장, 창동

차량기지 등을 포함한 총 98만㎡의 가용지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음.

- 활성화계획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PIMAC

에서 시행한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민자사업 추진

의 적격성을 확보하였으며, 총생산 5,994억원, 총부가가치 2,381

억원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함께 총 7,765명의 고용 취

업효과(공사기간 4,465명, 운영기간 3,300명)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음. 부대사업을 포함할 경우, 공사기간에는 약 6,000명, 운영기간에

는 약 5,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다만, 본사업은 국내 최초로 건설·운영되는 1만 8천석 규모의 대형 공

연장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음. 특히 대규모 문화·관광 시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의 ‘다른 법률’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제21조의2 규정이 해당함.

「민간투자법」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



설의 수요는 운영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짐과 동시

에 장래 경기 변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외국 사례와 같

이 음악공연 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의 유치를 통해 대규모 공연장 관

람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본사

업의 경우 기획공연수입과 대관수입 비율을 7:3으로 전제하여 제안된

사업으로 수입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기획공연비율이 감소할 경우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37).

- 참고로, 향후 계획은 금년 5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여 9월

중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거쳐 ’20년 6

월에 실시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임. 우선협

상대상자가 지정되면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을 병

행하여 ’20년 8월에 실시계획 승인 후 ’20년 9월에 공사착공, ’23

년말에 서울아레나를 준공하여 ’24년 1월부터 개장․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37) 본사업은 BTO방식으로 민간에서 사업위험 및 수익에 대한 책임을 가지므로, 실제운영수

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되어도 재정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의견제시, 출석위원 전원 찬성)

▸ 의견

① 전국 규모 수준의 아레나 시설인 만큼 공연료 수준의 적정성과 국내

외 이용자를 위한 숙박시설의 확충방안 및 교통문제 등을 검토할 것

② 경기변동에 따른 재원조달 리스크 등 사업추진상의 리스크 예측 및

사전대비책을 마련할 것

③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시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할 것

④ 동북4구의 관광 등 여러자원과 연계하여 사업시너지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할 것

Ⅶ.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의 안
603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

1. 제안이유

가. 창동․상계 지역은 「2030서울플랜」에서 광역중심으로 격상되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의 일자리 문화 중심으로 육성

하는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는 2017년 창동 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창동지역은 문화 예술 산업 거점, 상계지역은

혁신성장산업 거점으로 조성 중에 있음.

나. 문화 예술 산업 거점으로 조성 중인 창동지역은 그 핵심시설로

국내 최초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동북권창업센터 등

복합시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립과 광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GTX-C 신설(국토부),

동부간선도로 확장(서울시)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베드타운인 이 일대가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재생되어 대중 문화의 생산·소비·

유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세계적 음악도시로 탈바꿈되고 서울의

강남 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라. 이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위치/면적 : 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 / 50,149.3㎡

○ 사업규모

- 필수시설 : 아레나공연장(18천석 규모), 중형공연장(2천석 규모),

영화관(자율제시), 대중음악전시시설(4,000㎡이상)

- 선택시설 : 부대사업 시설(판매시설)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민간제안방식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 후 30년

○ 총사업비 : 394,952백만원(2018년 1월 1일 불변가격)

나. 그간 추진현황

○ ’15. 2. 4.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발표

○ ’15. 9. 5.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 수립

○ ’15. 9.17.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 ’15.11.23.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제안 접수

○ ’15.12.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동·상계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 ’16. 1.21. 적격성 조사 의뢰(市→ PIMAC1))

○ ’17. 3. 2.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지자체 사업으로 고시

1)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17.12.27. 기존 민간제안 철회

○ ’18. 2.14. 민간제안 수정제안 접수

○ ’18. 2.22. 적격성 조사 수정 제출(市→ PIMAC)

○ ’18.12.31. 적격성 조사 결과 통보(PIMAC→市)

○ ’19. 1.21.~3.12. 제3자제안공고(안) 검토(계약심사단, S-PIMs2), PIMAC)

○ ’19. 3.25.~3.27. 市 재정계획심의

○ ’19. 4. 4.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다. 최초 제안내용

1) 사업제안 개요

○ 제 안 자 : (가칭)서울아레나(주) (KDB인프라자산운용 외 8개사)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

○ 규 모

- 본 사업 : 아레나공연장(18,422석), 중형공연장(2,002석),

영화관(11개관), 대중음악전시실(4,872㎡)

※ 대중음악전시실은 공간제공 및 운영 프로그램(안)만 제시

- 부대사업 : 판매시설

○ 총사업비 : 395,485백만원(’18.1.1. 불변가격)

- 전액 민간자본(재정지원 없음), 부대사업비(132,975백만원) 별도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귀속, 시설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인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PIMs, 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2)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395,485백만원(’18.1.1. 불변가격)

구 분 금액(백만원) 비 고

조사비 108

설계비 11,587

공사비 282,693

보상비 -

부대비 20,825

운영설비비 60,000

제세공과금 2,846

영업준비금 17,427

총사업비(불변) 395,485

총투자비 437,623 - 총민간투자비(경상) 437,623

※ 총투자비는 물가변동비인상률(2%), 건설이자 포함

○ 자금조달계획(경상가격) : 437,623백만원

- 총 민간투자비 : 437,623백만원

(자기자본 65,644백만원, 타인자본 : 371,979백만원)

- 정부재정지원금 : 없음

○ 운영비용 : 2,331,049백만원(30년간, ’18.1.1. 불변가격)

3) 사업성분석

○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 및 사업수익률

사용료(원)
실질수익률 비고

아레나공연장 중형공연장

93,000 50,000 세전 : 4.87%(세후 : 4.40%)



4) 지원 요구사항

○ 주변 경쟁시설 신설 유예(미수용)

- 준공 5년간 서울시에 5,000석 이상의 대형공연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협조

- 부대사업(판매시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동북4구 관내 유사한

성격 및 규모의 상업시설이 건립되지 않도록 협조

○ 행정지원(수용)

- 사업수행 시 요구되는 각종 인 허가 취득 및 권한위임에 대해 서울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요청

○ 개인사유지 매입 또는 수용계획 수립(수용)

- 사업부지 인접 사유지(창동 113-3, 47㎡) 매입 또는 수용계획

수립 요청(추후 차량 진·출입 동선 등의 제약 발생할 수 있음)

○ 세제지원 요구(협상에서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3))에 따라

총사업비를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준공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 미

적용 시 추가적인 세액부담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되어 질 경우,

동 부담액에 상응하는 재정지원금, 사용료 조정, 무상사용기간

조정 등의 지원

라. 창동 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17.3.2.)

○ 법적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 전략

계획의 수립)

3)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零)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이 해당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만 해당)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3, 1-24일대 / 50,149.3㎡

- 시설규모 : 아레나 공연장, 중형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관,

부속시설, 부대사업

- 사 업 비 : 4,800억원(부대사업비 1,620억원 포함)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 비교

구 분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17. 3. 2.)
사업제안서

(’18. 2. 14.)

부지면적
50,149.3㎡

(사유지 47㎡ 포함)
50,102.3㎡

(사유지 47㎡ 미포함)

시설규모
아레나 공연장, 중형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관,
부속시설, 부대사업

아레나 공연장, 중형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부속시설, 부대사업

사 업 비
4,800억원

(부대사업비 1,620억원 포함)
5,284억원

(부대사업비 1,330억원 포함)

재정지원 - 없음

운영기간 - 30년

※ 사업제안서는 ’15.11월 제출되어 PIMAC 적격성 조사 중 ’17.12월

철회되었으며, ’18.2월 사업제안자가 수정제안서를 제출함

(사업계획조정, 문화·관광지침개정내용및사회적할인율인하분(5.5→4.5%)반영)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사업의 필요성

도시경제 발전, 문화·예술 욕구증대로 아레나는 전세계 선진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

공연시장 확대 등에 따라 한국 음악·공연 문화의 상징공간 조성

필요성 증대

국내 대형 콘서트 횟수의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으로 아레나

개관 시점 공연수요 확대 전망(세계 10대 도시 중 아레나가

없는 도시는 서울이 유일)



- 사업의 효과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합

문화공연시설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후속사업과 단계별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탄력 기대

다양한 규모의 공연인프라 기반으로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메카

조성 및 한류 문화 확산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통해 지역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집객성이 강한 문화시설의 건립에 따라 유동인구, 관광객 등의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마.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조사 결과(’18.12.31.)

○ 수요의 추정

- 적격성조사 결과 연간이용수요는 '23년(운영초기년도) 2,479.5천명,

'52년 2,343.8천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용수요는 본 사업시설인 아레나공연장, 중형공연장, 영화관, 대중

음악전시시설을 종합한 결과임.

○ 수요분석 비교
(단위 : 천명/연)

연도 2023년 2028년 2032년 2042년 2052년
사업제안서 3,250.6 3,265.3 3,268.5 3,231.9 3,144.9

적격성조사 2,479.5 2,482.3 2,474.5 2,378.4 2,343.8

○ 경제성 분석

- B/C4) 1.06, NPV5) 110,382백만원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현재가치(백만원) 편익/비용비
(B/C)

내부수익율6)

(IRR)순현재가치(NPV) 비용 편익
110,382 1,870,132 1,980,514 1.06 5.63

4) 편익/비용비(B/C) : 장래에 발생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로 1.0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음.

5) 순현재가치(NPV) : 총 편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0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음.

6) 내부수익률(IRR) :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도록 하는 할인율로, 사회적할인율

(4.5%)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음.



○ 적격성 판단7)

- 민간제안사업의 VFM 분석 결과 VFM이 47,970백만원으로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단위 : 백만원)

항 목
정부실행대안

(PSC1)
민간투자대안

(PFI1)
비고

1. 총 국채

발행액

총사업비 414,842 -

건설보조금 - 26,266

2. 총 정부부담액 -71,602 29,182

3. 총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 67,400(A) 19,430(B)

4. VFM(C=A-B) 47,970

5. VFM 비율(C/A) 71.17%

․건설보조금 : 민간투자대안의 재추정수요를 반영하여 산정된 수익률은 수요 차이로

인해 제안수익률보다 높거나 낮아지게 되며, 이를 제안수익률(4.87%)과 같아지게

하는 재정지원금을 의미함

․정부실행대안 총 정부부담액 : (시설투자비+연간 운영비+국채발행 이자비용)-운영수입

․민간투자대안 총 정부부담액 : (건설보조금+국채발행 이자비용)

․VFM(Value for Money, 적격성) : 정부실행대안(PSC1)과 민간투자대안

(PFI1)에서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총비용을 현재가치화하여 두 대안의 정부부담금을

비교하는 것으로 VFM≥0이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VFM 비율 : 민자사업 추진시 정부사업 대비 정부부담 감소율

○ 종합결론

- 서울특별시는 상위계획에서 창동·상계 지역을 광역적 고용창출

거점으로 설정하고, 행복4구 플랜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환승

주차장, 창동차량기지 등을 포함한 총 98만㎡의 가용지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민간사업자는 문화공연 시설을

확충하고 동북4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제안함.

7) 적격성 판단 :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정부부담감을 

비교하는 VFM값으로 판단하며, VFM값이 0 이상일 경우 민자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먼저, 타당성 판단에서는 수요 및 편익, 비용 추정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였음. 경제성분석 결과 B/C

비율이 1.06으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정책성

분석 결과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 계획』 및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과 같은 서울시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제시되어 있어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서울시는 개발정도가 최상위권이며 지역낙후도

측면에서 사업 시행 효과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기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 평점이 0.516으로 산정되어 사업 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됨.

- 사업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되어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지 평가하는 적격성(VFM) 분석 수행

결과, VFM 금액은 47,970백만원, VFM 비율은 71.17%로

도출되어 VFM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바.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 ’19.3.25.~3.27.)

○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이 인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 추진

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19.4.4.)

○ 추후 제출

아. 향후 추진방향

○ 창동·상계 지역은 2030 서울플랜에서 광역중심으로 격상되어, 서울

동북부지역의 일자리·문화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동·상계 도시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활성화 계획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공공

투자관리센터에서 시행한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적격성을 확보함에 따라,

○ 시의회 동의 후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협상과정을

통하여 수요, 사용료, 총사업비, 운영비, 사업의 수익률 등을 결정할 계획임

○ 추진일정

- 2019. 5. : 제3자 제안공고

- 2020. 6.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0. 8. : 실시계획 승인

- 2020. 9. : 공사착공

- 2023.12. : 공사준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

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

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

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 내용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 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

할 수 있다.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23조제

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2

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검토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 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가 미비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 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 사용료 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의 민간

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지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 사용료 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⑨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 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제안서"로 본다.

⑩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⑪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

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8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평가점수의 5퍼센트

⑫ 주무관청은 제8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그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8항에 따른 제안 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제8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

해서는 아니 된다.

⑭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제7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공사현황·운영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기타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창동 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서울특별시)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편성 추진(설계보상비 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사업대상지>  <민간제안 조감도>

붙임 제3자 제안공고(안) 주요내용 1부. 끝.

※ 작성자 : 동북권사업과 서울아레나팀 김연수 (☎2133-8291)



[붙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주요내용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위치/면적 : 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 / 50,149.3㎡

○ 사업규모

- 필수시설 : 아레나공연장(18천석 규모), 중형공연장(2천석 규모),

영화관(자율제시), 대중음악전시시설(4,000㎡이상)

- 선택시설 : 부대사업 시설(판매시설)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민간제안방식

○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개월

(운영기간) 운영개시일 후 30년

○ 총사업비 : 394,952백만원(2018년 1월 1일 불변가격)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20일간

○ 접수기간

- 1단계 평가 : 공고일의익일로부터 30일째되는날 09:00~18:00까지

- 2단계 평가 : 공고일의익일로부터 120일째되는날 09:00~18:00까지

(단,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09:00～18:00까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사업신청자격 및 조건

○ 사업신청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설립예정법인인사업제안자가사업시행자로지정받는경우실시계획승인전까지법인설립)

○ 사업신청조건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의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제안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음.

- 사업제안자는 준공 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예정)출자자 또는

(예정)출자지분을 변경할 수 없음. 단,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참여가

곤란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변경이 가능함.

- 사업제안서 제출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자는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 건설보조금, 운영수입 보장 등 재정지원은 요구할 수 없음.

 평가분야 및 배점

○ 사업제안서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분리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 가격 및 공익성 부문) 평가를 실시함.

○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분야 및 방법 : 평가완료 후 15일이내 통보

- 제출서류(출자자의자격등), 사업수행능력(설계·시공·운영·재무능력)을평가함.



- 평가항목이 기준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한 가지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탈락(Fail)되며 2단계 평가의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

○ 2단계 평가분야 및 방법

- 2단계 평가는 기술, 가격 및 공익성 부문으로 구분하며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 가격 및 공익성 부문에서 사용료는 정량적 평가를 시행하고 그 외

평가는 정성적 평가 시행을 원칙으로 함.

○ 2단계 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제외

- 2단계 총 평가득점이 700점 미만인 경우

- 2단계 평가분야의 가격 및 공익성 부문 중 사용료 평가에서 어느 한

평가항목이라도 0점을 받은 경우

【 2단계 평가분야 및 배점 】

평가분야 평가배점 평가방법

2개 부문 1,000

기술부문
(650)

사업계획 380

10개 등급(A0,A-, B0,B-, C0,C-,
D0,D-, E0,E-)으로 구분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일부 평가항목은 정량적 평가)

운영 및
사업관리계획

270

가격 및
공익성 부문
(350)

출자자의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

100

공익성 100

초과운영수입
기여계획

10

사용료 140 정량적으로 평가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2%임



 운영수입의 보장

○ 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을 서울특별시의 지원 요구사항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없음(관련 법률8)에 의한 시설이용자 감면 규정 적용에

따른 수입 감소분도 포함)

 서울특별시 지원사항

○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수행 시 관계기관 협의

○ 본 사업 예정지역의 토지 중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부대사업은 제외)

○ 사업 예정부지 중 사유지(47㎡)는 실시계획 승인 후 서울특별시

에서 매입 후 제공함.

○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에 의해 본 사업

부지에 부대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부대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을 함.

8)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감면규정 규정이 있음 (단,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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